
다이이찌보 - 일본내 방적업자로서의 사업 전략 

 

일본의 규슈(九州) 구마모토현(熊本縣) 아라오시(荒尾市)에 있는 다이이찌

보(第一紡)는 방적에서 편성, 염색, 봉제까지, 다시 말하면 섬유원료로부터 의

류에 이르는 전공정을 갖춘 아라오공장을 갖고 있다. 이 공장을 충분히 활용

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한 실과 니트지(knit 地), 봉제품의 다품종소로트(多品種 

小lot) 생산을 다른 동업자들보다도 한발 앞서 시작하였다. 면방적회사로서는 

시설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신흥회사로 오랜 역사를 지닌 원로급의 대규모 

공장들이 감히 시도할 수 없는 분야에 활로를 찾고자 노력한 사업전략(事業

戰略)이 순조롭게 좋은 성과를 올려 지금에 와서는 다이이찌보만의 뚜렷한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 다품종 소량생산체제 구축 

다이이찌보는 정방기 4만추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추수는 링정방기 이외

의 결속방적기(結束紡績機) 등을 링정방기로 환산한 규모이다. 정방공정의 생

산능력에 비하여 전방(前紡)공정의 생산능력은 거의 2배 정도가 되는데, 이와 

같이 전방공정의 능력을 여유있게 해 줌으로써 다양한 실을 소량이라도 생

산할 수가 있다. 한 달에 보통 약 30품종을 뽑고 있으며, 시방품(試紡品)까지 

계산에 넣으면 50품종 정도를 뽑는 것이 된다. 

4만추의 정방기 중에는 정방교연사(精紡交撚絲)용을 포함하여 링정방기가 

2만추정도이고, 나머지는 결속방적기를 비롯한 특수 방기들이다. 

아라오공장에는 공장 전체에 약 30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공장에서는 

공정별로 고정으로 배치된 인원은 없다. 예를 들면 염색공정이 아주 바빠서 

손이 모자라면, 비교적 덜 바쁘고 여유가 있는 다른 공정의 사람을 파견하여 



지원해줌으로써 서로 도와주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공정의 작업자 중 일부 작업자를 여러 다른 공정에서도 작업할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시켜 다기능화하여야 한다. 

다품종소량생산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어려운 사정이 있어

도 주문받은 제품을 이 공장 내에서 우선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슬로건

(slogan)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사원도 생산공장의 조업현황이나 기술적

인 문제점도 잘 알고 주문을 받아야 하므로 생산현장과의 긴밀한 커뮤니케

이션(communication)이 필요하다. 그럴수록 영업활동도 어려우므로 그만큼 철

저하게 실습·훈련시키고 있다. 

 

◎ 독자적인 “IPX” 방적법 개발 

어느 사업보다도 경쟁이 치열한 섬유사업을 계속하려면 시대의 흐름, 시장

의 동향을 잘 읽어, 언제나 동업자보다도 한 발작 또는 반 발작이라도 앞서 

가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일본에서 살아남는 방적 메이커가 되려면, 설비투

자도 막대한 투자는 아닐지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2001년 가을에는 혁신적인 실을 방적하기 위한 최신 시험용 방적기를 도

입하여 “IPX”라고 하는 참신한 결속방사(結束紡絲)기술을 확립하고 그 실의 

용도개발을 추진해 왔는데, 이 기술에 자신이 생겨 공장규모의 생산시설을 

도입하여 2002년 9월부터 본격 생산을 시작하였다. 이 실은 “터프코트·아아

사”라는 상표로 2003년의 봄·여름 상품 판매전(販賣戰)부터 상품화하게 된

다. 

“IPX” 방적법의 최대 특징은 단섬유의 양끝이 실의 구조 속에 묻혀 실의 

표면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실의 잔털이 거의 없으며, 또한 필링(pilling) 발생

을 극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결속방사를 생산하기 시작한 아라오공장은 방적원료를 생산라인에 공

급해 주면 봉제품까지 일관 생산할 수 있어, 제품을 실로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공하지 않은 편성생지 또는 가공한 편성포로 판매하기도 하고, 완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경우도 있다. 완제품은 대부분이 이너(inner : 속옷)

로 판매되고 있지만, 실이나 편성포 등은 이너에 국한하지 않고 아우터

(outer)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실의 경우에는 직물용 원사로도 사용되고 있

다. 

다이이찌보는 원래 니트사 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시설규모가 

작다보니 규모가 큰 방적회사와 같은 스케일·메리트(scale merit)를 누릴 만

한 형편이 못되어, 1972년에 환편기를 도입하였고, 2년 후인 1974년에는 가공

공장도 설치하여 이너용 니트원단의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 당시의 편성생지는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규격 번수의 실로 편

성되었는데, 이 생지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1982년에 상품개발부를 신설하

면서 완제품의 OEM공급도 시작하였다.  

제품개발을 중요시하는 경영정책을 일찌감치 추진함으로써, 그 동안 생산

기술이나 개발기술을 축적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와 같

이 소프트면 뿐만 아니라 하드면에서도 기술이 축적되어 결속방적기나 중공

·방적기(hollow spinning)와 같은 각종 방적설비를 구비하게 되어, 편성 및 가

공설비에서도 꾸준한 기술축적이 이루어져 개도국으로부터의 추격을 물리치

며 살아남을 수 있는 일본 내 방적메이커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